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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중심 탈피… 시민·전문가가 행사 주도를”

‘세계 책의 수도 개막 D-1’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니…

발행일 2015-04-22 제3면

‘책 생태계’ 구성 주체인

작가·출판·서점 참여 저조

공공기관 프로그램만 산적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해

인천독서문화 변화 기회로

‘이제부터 인천은 세계 책의 수도다!’

2015 세계 책의 수도는 시민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다.

윤희윤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은 “유럽처럼 소도시 전체가 책을 브랜드 가치로 삼아 도시에 서점이 즐비한

문화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으며 인천도 마찬가지”라며 “인천이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된 것은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책의 도시로서 한국의 모범 사례가 되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인천의 세계 책의 수도 지정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역’”이라며 “인천시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일회성 행사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드는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출판업계에서도 세계 책의 수도에서 독서 진흥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길 바

라고 있다. 장영태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은 “당연한 얘기지만,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자가

많아져야 한다”며 “출판사나 서점 등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하는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

다”고 했다.

세계 책의 수도 기간 운영하는 독서 진흥 프로그램은 인천 군·구와 공공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백일장, 인

문학강좌, 독서치료, 그림책 전시 등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작가, 출판, 서점 등 이른바 ‘책 생태계’를 구성

하는 주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4. 6. 3. 오후 10:34 경인일보 : “행정기관 중심 탈피… 시민·전문가가 행사 주도를”

www.kyeongin.com/main/print.php?key=960944 1/2



이문학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책을 읽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은 관련 산업이나 전문가들의 도

움이 절실하다”며 “기존에 운영해오던 방식의 독서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 학술활동이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독서운동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책의 수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에 전문성과 시민 참여를 더해야 한다는 주

장도 많다. 현재 세계 책의 수도는 인천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 책의 수도는 유네스

코와 함께 국제서점연맹(IBF), 국제도서관연맹(IFLA), 국제출판협회(IPA) 등이 주도한다.

이 때문에 역대 세계 책의 수도 사업에서는 서점, 도서관, 출판관련 단체들이 운영 주체가 되고는 했다. 행

정기관이 중심이 된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인천시민이 세계 책의 수도 주체가 되려면, 민간을 주축으로 한

민·관 협력 시스템을 단단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책의 수도가 인천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 인

천 독서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촉발하는 행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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